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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님들도 자꾸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모임을 하면서 할 일을 자꾸 해나가야 합니다4766. 우리 단체가 

워낙 크니까 앞으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도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려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나라에 한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 십 군데가 있으니까요. 너무 많아서 자기 교회 하나 돌보기도 힘듭니

다. 나는 직접 가보기 힘드니까 말로만 돕습니다. 말로만 돕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연구해 

보십시오. 

- 내가 글을 써놓고 보면 고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넣을 것도 많고 뺄 것도 많습니다. 그렇듯이 인생도 그러

합니다. 기도할때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지적받지 않고 살 텐데. 지적하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지적 받는 사

람도 기분 나쁘고. 사람 앞에도 지적 받을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지적 받을게 얼마나 많을까?” 했습니다. 

- 내가 해외 나가서 70권 이상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컴퓨터 속에 저장해놓고 아직 발표 안했습니다. 글은 교

정입니다. 23번씩 봐야 교정이 끝납니다. 내가 눈이 잘 안보였었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글을 거진 안 쓰고 

안보니 거의 다 나았습니다. 내 나이로 볼 때 70번만 읽어도 그런데 70권을 썼으니 눈이 나빠졌던 것입니다. 

책을 70권 썼는데 원고가 8미터가 넘었습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짐이 되어서 이태리에서 처분했습니다. 나 다

니는 것도 힘든데 너는(원고) 뭐냐 하면서 다 버리고 원본 글씨를 남겨야 한다 해서 핵심적인 것 2미터 정도

만 보관했습니다. 볼펜도 3천 자루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도망 다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안보면서 

계속 글을 썼더니 머리가 좋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책 8권 정도를 다 외우고 내가 쓴 시는 거의 다 

외웁니다. 

-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걸 30년 동안 지켰습니다. 진짜 힘들었습니다. 과로해서 

몇 번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은지 몰랐었습니다. 혼자 있었으니까요.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로도 없어지고  눈도 낫고 여기 저기 아팠던 데가 다 나았습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하

게 운동합니다. 

- 예술단은 세계적으로 활동을 계속 하면서 예술도 하고 신앙도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 그전에 산에 20년 있을 때는 애들 기도 안 해줬는데 지금 30만 번 기도할 때는 거진 사람들 다 기도해줍니

다. 이름은 다 몰라도 영계로 스치면서 들어가서 다 기도해 줍니다. 민족, 세계도 다 기도해 줍니다. 중국도 

그 덕에 엄청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국) 오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떠나면 달라질 거라고.  

- 내가 계속 기도해주고 있으니 교회도 많이 만드십시오. 

- 나는 쓰레기통에 살라고 갔다 놔도 거기서 쓰레기 주우면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삽니다. 전쟁터

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뒹굴면서 삽니다. 어디 있으나 잘 삽니다. 산속에 20년 동안 있을 때가 굶기도 많이 

했고 제일 힘들었습니다. 

- 우리 집 보면 큰형 작은형 목회 끝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민족

도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후에(늦게) 받은 것을 나쁘다 생각 말고 집념을 갖고 자기의지

를 꺾이지 말고 자꾸 가야 됩니다. 지구상에서 편안한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통의 길에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 안 배운 사람은 파도 보면 완전 질겁합니다. 그러나 수영 배운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파도 안치면 수영해도 멀리 못갑니다. 파도 때문에 멀리 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해협 건너간 사람

들이 파도를 타고 건너야지 그냥은 못갑니다. 나도 수영을 꽤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렇게 알고서 열심히 하

십시오. 



- 평소에 잘 하려다 나에 대해서 애들이 오해합니다. 애들이 보긴 봤는데 잘못보고 잘 몰라서 오해한 것입니

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서기 하니까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청중이 밀려오는데 안 배우고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 이제 오는 사람들은 애기 같아서 정 만주면 말도 잘 듣고 다독거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만 너

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래된 사람, 오랫동안 젊음을 불사르고 애쓴 사람들도 신경써줘야 합니다. 골고루 

신경써주고 엄마가 되어서 엄마 이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엄마 가지고도 안 되는 세상입니다. 너무 

발달 되어서 전혀 다릅니다.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을 못 대겠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다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 계통적으로 손을 대서 해나가도록 하십시오. 

- 군중 손대려면 자기가 거꾸로 매달려서 잡고 그들의 심령을 배우고 그래야 됩니다. 하늘 길은 거꾸로 라도 

가야할 길입니다. 

- 지옥 가서 한 6개월 정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어이 한번 꼭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막상 가보고 너

무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나오면 정말 하

나님 잘 믿으라고 그 말 한마디밖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